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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2월 7일 목요일

‘얼씨구~’

▲문화 공연에 목마르던 장수에 내린 국악 소리
“청춘아~ 내 청춘아~ 지화자 좋다~얼쑤!”
지난 30일 장수에 살고 있는 양병현(83) 어르신은

흥이 한껏 올라 구성진 노래와 춤 실력을 뽐냈다.
덕분에 장수노인장애인복지관에 모인 120여명의

어르신과 장애인들도 함박웃음을 지으며 콧노래와
어깨가 들썩거리기 시작했다.
흥이 뜨겁게 달아오를 그 무렵, 어르신들의 시선과

귀 사로잡으며 등장한 이들이 있었으니, 바로‘2019
년 1회 꽃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예술 나눔’
첫 공연을 위해 장수를 찾은 전북도립국악원 국악
인들이다.
도립국악원이 낳은 사회자 유재준 씨의 감칠맛 나

는 소리와 어르신들의 장단이 더 해져 공연 시작 전
부터 열기는 그 어떤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보다 뜨
거웠다.

▲가야금 12현에 실린 삶의‘희노애락’
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연주자들의 국악 합주가 본

격적으로 펼쳐졌다.
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시선은 연주

자들에게서 떼지 못했고 일부 어르신들은 손으로
장단을 맞추며 공연을 즐기기까지 했다.
가야금 소리와 피리 소리, 거문고와 대금이 하나로

어우러졌을 때와 독주 때 나는 악기 소리 하나하나
에 삶의 희노애락을 느끼는 지 어르신들의 표정은
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다.
한 어르신은“이런 공연은 텔레비전으로만 봤는데

실제로 보니 가슴이 두근거린다”며“한복을 곱게 차
려 입은 연주자들을 보니 내 젊었을 때도 생각나고
추억에 잠긴다”고 말했다.

▲판소리와 무용으로 한껏 뜨거워진‘흥’
국악 합주에 이어 국악가요와 판소리가 무대가 이

어졌다.
국악가요‘이고 도솔천하’,‘소금장수’공연이 신

명나게 시작되자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며 장단을
맞췄다.
몇몇 관람객들은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리에 일

어나 어깨춤을 추기도 하며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
을 더했다.
복지관 관계자는“어르신들이 이렇게 좋아하실 줄

몰랐다”며“늘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모습이 익숙한
어르신들만 보다가 오랜만에 즐거워하시는 어르신
들을 보니 감격스럽기까지 하다”고 전했다.
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노래로 친숙한 판소리

‘춘향가’공연이 시작되자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
의 열기를 절정에 이르렀다.
일부 어르신들은 판소리에 추임새까지 넣으며 공

연에 푹 빠지기도. 박수 소리와 눈빛은 그 어느 때
보다 뜨거웠다.

▲한 발 다가선 어르신이 행복한 장수군 만들기
구현
이번 장수에서 열린 도립국악원공연은 설 명절을

앞두고 소외 될 우려가 있는 장수군노인방애인복지
관 이용자들을 위해 열린 올 해 첫 공연이라는 것에
큰 의미가 있다.
첫 공연인 만큼 이날 공연장에는 장영수 장수군수

를 비롯한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윤동국 국장,
문화예술과 안동환 과장,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
김진 관장 등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.
군은 이날 공연을 시작으로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

상으로 찾아가는 국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 기
회를 제공할 방침이다.
안동환 과장은“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과 장애이용

자들은 물론, 군민 모두가 문화 예술 공연에 소외받
지 않도록 찾아가는 국악 공연 등을 펼쳐 나가도록
하겠다”고 전했다.
장영수 군수는“희망찬 기해년 새해 우리 군에서

‘전북도립국악원 공연’행사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

생각한다”며“오늘 하루는 일상의 시름을 잊고 즐거
운 시간이 되기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이어“공연뿐만 아니라 복지관 이용자들의 삶의

질 향상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
다”고 덧붙였다. /장수=고판호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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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 빨강치마리조트

추운 겨울과 명절이면 적적함이 더해지는 장수군노인장

애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과 장애인들. 그런데 올 설 명

절 이들의 얼굴에는 함박 웃음이 가득하다. 바로, 이들을

위한 특별한 국악 한 마당이 펼쳐진 것. 어르신들의 뜨

거운 열정마저 느껴졌던 국악 공연 현장을 들여다본다.

/편집자 주

무대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는 장영수 장수군수.

전북도립국악원, 장수찾아‘꽃보다소중한사람들과행복한예술나눔’공연

가야금·피리·거문고·대금등합주등펼쳐…관객들은‘즐거움’한가득


